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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의 현재 모습은 1967년 청계천 복개가 끝날 무렵 건립된 세운상가, 현

재는 사라진 청계천 고가 건설, 1968년 낙원상가 건립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 서

울 도시계획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세운상가와 낙원상가 

등 종로3가는 도시계획의 변화 속에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

져왔다. 이 과정 자체가 압축적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고속 성장, 현대 소비문화

가 교차하는 서울의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직선 거리로 500m 거

리에 위치한 세운상가와 낙원상가에 대한 기존 연구 다수는 무전기, 라디오 수신

기, 진공관 앰프, 스피커, 전축, 녹음기, 오디오 컴포넌트, 노래 반주기, 전기악기와 

같은 오디오 매체를 제조, 판매, 수리하는 도심 제조업 공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

다. 그러나 이 두 전자-오디오 상가 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거대 건축물군은 애초

에 의도한 도시정책이나 국가 차원의 계획과 비전과 거리가 먼 탈법과 불법, 비

법적 실천이 얽힌 ‘변통’적 방식으로 형성된 독특한 문화-상업 생태계에 가깝다. 

정부, 행정이 수립한 경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화적 욕구가 폭발적으로 활

성화되면서 성장한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두 상가에서 유래한 전기 장치와 

각종 음향장비는 한국에서 전자 기술과 공업이 최초로 오락, 여가, 놀이문화로 사

용된 사례다.  

현재 종로3가에 자리한 두 상가는 낡은 곳, 도시문제의 주범, 철거를 통해 회복

해야 할 거리와 녹지축으로 취급된다. 잠깐이나마 기술 및 창업 공간의 의미가 

새롭게 조망되기도 했으나 이 공간에 대한 의미 규정은 여전히 도시 개발 담론 

속에서 역사, 환경, 재생 등 다양한 프레임으로 포장되며 끊임없이 표류 중이다.  

상가 일부를 철거하거나 수리하면서 서울 도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도 했으나 이 또한 공간 이용자의 일상적 맥락이나 내부적 역량과 거리가 먼 서

울시의 도시계획 방향 수정 및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생성, 변경, 편집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이 공간의 ‘처리방식’은 구성 존재들이 아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체들을 통해서만 결정되었다. 본 발표는 행정이나 시장지배적 관점에

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심지어 죽은 것처럼 취급되는 낡은 전기, 전자 상가가 여전

히 중요한 일상의 매체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공간의 장소



성 변화의 주체를 어떻게 상정하고 재구성해야 할지 살펴본다. 

 

 


